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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세계자동차시장을달군최고의차량은뭘

까. 전세계에서진행되는 올해의차 시상을앞두

고후보군에오른차량에눈길이쏠린다. 최종후보

에오른차량을보면지역별시장흐름을엿볼수있

다.

◇유럽에선씨드벤츠등해치백모델인기=유럽

에서실시하는 유럽올해의차의경우현재최종후

보까지는공개됐다. 유럽올해의차는총60명의유

럽자동차전문기자들이올해유럽서출시한38종의

신차를대상으로선정한다.최종수상차량은내년3

월제네바모터쇼에서발표될예정이다.

최종 후보로는 기아차 준중형 해치백 씨드를 비

롯, 포드 포커스(Focus), 벤츠 A-클래스, 푸조

508,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, 재규어 I-Pace, 알

파인A110등7개모델이올라있다.

아시아브랜드로는기아가유일하다.씨드는지난

2008년에이어두번째로유럽올해의차최종후보

에이름을올리게됐다. 씨드는유럽시장을공략하

기위해슬로바키아질리나공장에서생산하는유럽

전용모델이다.

기아차로는지난해스팅어에이어세번째다.모델

면면을보면 해치백(뒷좌석과트렁크가연결된형

태) 이인기를끌었다는점이드러난다.

씨드는지난 6월부터유럽전역에순차적으로출

시된뒤지난달판매량이 9327대로전년도동월대

비21.5%증가하는등2개월연속9000대판매를돌

파했다. 벤츠에서가장작은체급을담당하는A클

래스도 후보에 오른 상태다. A클래스는 공개 당시

가장주목받는혁신적인컴팩트모델로평가받으며

고급스러움도갖췄다.

◇북미에서는제네시스코나가최종후보에=미국

에서 실시하는 북미 올해의 차는 세단유틸리티

트럭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하는데, 세단 부문에는

제네시스G70, 혼다인사이트등이후보에올라있

다.

제네시스브랜드가최종후보에오른것은2016년

에발표한 2017 북미올해의차 최종후보에G90

가선정된이후두번째다. 2009년에는현대차제네

시스(BH)가북미올해의차로선정된바있다.제네

시스G70은지난27일(현지시각)미국로스앤젤레

스에서열린 모터트렌드 어워즈시상식에서는 19

개 후보 차량과의 경쟁에서 올해의 차에 선정됐었

다.

유틸리티 부문에는 현대차 코나와 아큐라 RDX,

재규어 I-페이스등이이름을올렸다.

유틸리티부문최종후보에오른한국브랜드는코

나가처음이다.

26회째를맞는북미올해의차는미국과캐나다의

자동차전문기자단이투표로선정하며,내년1월디

트로이트모터쇼에서발표될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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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아차씨드

현대차코나

벤츠A-클래스

기아차씨드 벤츠A-클래스

올해의차 될까

유럽 북미 올해의차 최종후보명단에올라 주목

현대차제네시스 코나 재규어I-Pace도이름올려

배출가스5등급차광주전남23만8000여대운행중

광주7만대 전남16만대

전국에서운행중인노후경유차등차량269만대

가내년 2월15일부터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

치때수도권운행을할수없는배출가스 5등급으

로분류됐다. 광주전남에서는23만8000여대에이

른다.

3일환경부에따르면 자동차배출가스등급데이

터베이스(DB) 기술위원회는전국에등록된차량

2304만대 가운데 269만5000대를 배출가스 5등급

으로분류했다.

269만대중경유차가약266만대,휘발유액화석

유가스(LPG) 차가 약 3만대로, 경유차는 대부분

2008년 이전 등록된 차량이다. 휘발유 LPG 차는

1987년이전생산된차량으로,삼원촉매장치(배기

가스중유해한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질소산화물

을감소하는장치)가부착되지않은탓에대기오염

물질배출량이많아5등급으로분류됐다.

지역별로는경기지역의경우 56만4001대가 5등

급 차량으로 분류돼 가장 많았고 서울(27만9709

대)이 뒤를 이었다. 광주는 7만1427대(경유 7만

689대, 휘발유 LPG 738대), 전남은 16만6608대

(경유 16만5690대, 휘발유 LPG 918대)가 5등급

으로분류됐다.

5등급차량은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

별법이시행되는내년2월15일부터고농도미세먼

지에따른비상저감조치가내려지면서울, 인천, 경

기등수도권지역에서운행할수없다.이들지역에

서는무인단속카메라를활용한단속이이뤄진다.

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때 5등급차량이

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

자동차소유자에게1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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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대형SUV 팰리세이드 시동걸자인기몰이

2018 LA오토쇼 세계최초공개

사전계약첫날3468대계약실적

현대차의대형스포츠유틸리티차(SUV) 팰리세

이드가베일을벗자마자인기몰이를하고있다.

3일현대차에따르면 2018 LA 오토쇼에서팰

리세이드가 세계 최초로 공개된 뒤 이뤄진 사전계

약첫날3468대의실적을올렸다.

사전계약 첫날 실적만 보면 포드 익스플로러와

혼다파일럿등동급외산대형SUV의지난해평균

5개월치(750대×4.6개월) 판매량에육박하는수

치다.

또 지난해 연간 국내 대형SUV 산업수요(4만

7000대)의 7% 수준에달하는실적을하루만에올

렸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.

역대현대차에서도그랜저IG(1만6088대),싼타

페TM(8193대), EQ900(4351대) 다음으로 첫날

사전계약대수가많다는게현대차설명이다.

특히합리적가격에대한긍정적반응이공개이

후끊이질않고있는점도주목할만하다.

팰리세이드는동급최대수준의넓은실내공간과

첨단사양을적용했음에도,가장높은트림(디젤프

레스티지4177만원~4227만원)에선택가능한옵션

을 더해도(727만원) 4904만원~4954만원으로

5000만원이넘지않는다.동급외산SUV대비500

만∼600만원이상저렴하다는게업계분석이다.

8인승대형SUV팰리세이드는차체크기의경우

전장4980㎜에달하고전폭1975㎜, 전고1750㎜,

축간거리(휠베이스)2900㎜로축간거리의경우동

급최장수준을확보했다.

실내공간최적화를통해동급최대의2열레그룸

(1077㎜)과성인이탑승해도불편함이없는3열헤

드룸을구성한게특징이다.

3열시트후방은 28인치여행용가방두개나골

프백두개를실을수있는트렁크공간을갖췄다.

버튼을누르면3열좌석을편리하게접었다펼수

있고2열좌석을앞으로이동하면서접을수있다.

각종첨단편의사양과커넥티비티(연결)기술도

많이적용됐다.

안전사양 면에서는 험로 주행 모드가 국산

SUV최초로적용,네가지기술의상호작동을통해

험난한도로환경에서도주행할수있게돕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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